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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반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시간입니다.

문의 : 02-2056-5716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 초등,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문의 : 02-2015-1168

교회학교 특별부서 

어와나 (게임으로 배우는 성경 말씀) : 주일 2시 30분 / 교육관 2층

어린이 영어 예배부 : 주일 11시 / 웨슬리관 4층

어린이 축구 교실 : 주일 1시 30분 / 신구초등학교

씨더스 콰이어 (어린이 중창단) : 주일 1시 30분 / 교육관 5층

문의 : 02-2015-1168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청년들의 공동체입니다.

문의 : 02-514-8871

청장년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문의 : 02-2056-5631

주일 1시 30분 /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

주일 4시 30분 / 대예배실

새생명 주일 오전 10시 사회봉사관 5층, 새기쁨 주일 오전 10시 사회봉사관 5층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만 35~39세의 1인 가정과 다인가정이 연합하여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유튜브(광림교회 채널)  
바로가기

츄즈라이프 (Choose Life)

어번던트라이프 (Abundant Life)

광림 4 STEPS 리더교육

온타임 (Ontime)

프레시온 전도학교



에베소서 2장 8~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

물입니다. 내가 공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

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20절을 보면 “...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

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

엘 백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

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 한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말한 본문의 말씀을 잊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고, 다시금 노예의 

삶을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를 잊어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다시금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

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

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

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담임목사  김  정  석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

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 네가 네 포

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

을 행하라 명령하노라”(신명기 28장 17~22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복을 받는 존재로서 세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합니

다. 먼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의 근원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계명과 절기를 지켜

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

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영상 컨텐츠 이용 안내
주일설교요약, 온타임 묵상 등 영성프로
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광림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추가 영상을 손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광림사회봉사관 내 위치한 편안하고 

따뜻한 카페입니다. 빛의 숲 서점이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공

간입니다.

문의  02-2015-1187

루체포레

신명기 24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렵고 놀랄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중에 하나

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

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 생활에서 회복시킨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광야에서

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

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후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

후 40년의 척박한 광야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축복이 마치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